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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스미토모생명, 베트남 진출 본격화   

□ 일본의 주요 생명보험회사인 스미토모생명은 본격적인 베트남 생명보험 사업 진

출을 위해 현지 최대 은행과 업무 제휴를 맺은 것으로 알려짐. 

  o 스미토모생명과 베트남 최대 은행인 국영 농업은행은 이미 합작에 필요한 기본

협정을 체결하고 최근 베트남 당국에 설립인가를 신청함. 

  o 기본 합의서에 따르면, 양사는 정부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대로 절반씩 출자한 새

로운 합작회사를 설립하고,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로 함.

  o 스미토모 생명은 생명보험 사업에 대한 시스템 및 제품개발 노하우를 농업은행

에 제공하고, 현지 은행 중 가장 많은 지점수를 지닌 농업은행의 광범위한 네트

워크를 통해 자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됨. 

  o 스미토모생명은 이번 협약으로 베트남 최대의 브랜드 인지도와 판매력을 최대한 

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베트남 방카슈랑스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급성장하고 있

는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. 

□ 스미토모생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은 성장이 정체된 자국 보험시장에서 벗어나 

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 차원에서 발전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 시장의 진출이 

절실하다는 현실 인식에 기인함.  

  o 일본의 생명보험 시장은 저출산,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1가구당 평균 연간 납입 

보험료가 20년 전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향후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

단 아래, 업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있

는 상황임. 

  o 약 600억엔 규모(2008년 수입보험료 기준)로 외국인이 약 70%의 점유율을 차지

하고 있는 베트남 보험시장에 한국과 프랑스의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의 신규 진

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스미토모생명의 이번 베트남 진출은 2006년 다이이

치생명 이후 일본 생명보험회사로는 두 번째임. 

  o 스미토모생명은 그동안 중국에 국한되었던 해외시장 진출 지역을 베트남과 같은 

유망한 신흥국으로 계속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힘.  

(스미토모생명 홈페이지, 요미우리신문, 10/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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